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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섬유 이용해 빛 조작 가능하다!
미국 보이드 교수팀, 광섬유 특징 규명 … 빛의 펄스 자유자재
 

미국의 한 연구팀이 광섬유의 특이한 성질을 규명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5월16일 보

도했다.

뉴욕타임스에 따르면, 로체스터대학의 로버트 W. 보이드 광학 교수팀은 빛의 펄스를 전달하는 유리실인 광

섬유의 특징을 규명해냈다.

보이드 교수팀은 “실험 결과 광섬유에 빛의 펄스를 쏘자 빛의 펄스는 광섬유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왔다”며 

“광섬유 안에서 빛의 펄스는 뒤로 움직 으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밝혔다.

뉴욕타임스는 “보이드 교수팀의 실험 결과는 물리학의 법칙들에 상충되지 않는다”며 “자연의 법칙이 허용하

는 반 직관적인 것의 좋은 사례”라고 강조했다.

하버드대학의 린 베스터가드 하우 박사는 “우리가 빛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”고 높이 평가했다.

하우 박사는 1999년 보스-아인슈타인 응축으로 알려진 매질을 이용해 빛의 속도를 시속 38마일로 감속시키

는데 성공한 바 있다.

진공상태에서 빛은 초당 18만6282마일의 속도로 움직이며 물이나 유리처럼 투명한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

가 줄어든다.

하우 박사팀은 2년 뒤인 2001년 하버드-스미스소니안 천체물리학 센터의 연구팀과 함께 2001년 빛을 정지

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놓아주는 기술을 개발했다.

보이스 교수의 실험 결과는 과학잡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려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황윤정 기자) <저작권자(c)

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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